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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는 죽을 의도 없이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으로, 공격

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

과가 개인의 수치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조절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

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남성 36.3%, 여성 63.7%, 연령 범위 19–67세, M =

34.76, SD = 11.02)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Model 3)를 활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수치

심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β = 0.09, p = .014). 구체적으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의 정적 관계는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강했는데, 이러한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는 낮은 수치

심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8, p = .03). 이를 통해 수치심이 낮은 개인들에게 삶

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비자살적 자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

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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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는

죽을 의도 없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

키는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한다(Favazza, 1996;

Nock, 2010). 이는 주로 정서 조절과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피부를 긋거나 때

리는 것,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난다(Klonsky, 2009). 비자살적 자해는 주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Nock & Favazza, 2009), 성인

기 이후에 시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구

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를 18세 이후에 시

작하는 비율은 약 35%라고 하며, 25세 이후의

성인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lonsky, 2011). 이러한 성인기의 비자살적 자

해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자살적 자해에

비해 주변인이 관찰하기 쉽지 않아 조기 발

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Whitlock et al.,

2008). 특히 비자살적 자해가 성인기에도 지속

되는 경우,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며 (Andrews et al., 2014), 자해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다(Klonsky &

Olino, 2008). 즉, 비자살적 자해는 단순한 자기

손상을 넘어 자살 시도 및 자살 위험성을 증

가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것이다(Favazza, 1996; Hamza et al., 2012;

Owens et al., 2002). 이에 비자살적 자해는 개

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성인에서의 비자살

적 자해를 발생 및 지속시키는 심리적 기제

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Bürger et al., 2023; Lloyd-Richardson et al.,

2024).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공

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격성

은 타인이나 대상에 위협이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

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포함한다(Buss & Perry,

1992).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장애에는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 타인을 향한 공격적 행동화를 포함하는 외

현화된 장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황선

주, 박기환, 2014; Azevedo et al., 2020; Whipp

et al., 2019), 우울이나 불안 등 내현화된 장

애와의 관련성 또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

으며(Chung et al., 2019; Dutton & Karakanta,

2013), 특히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인 자해행동

(self-injurious behavior [SIB])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Shafti et al., 2023). 이전 연구들은 공

격성이 자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

과들을 보여주며, 공격성이 자살 시도를 예측

하는 핵심 행동 메커니즘임을 일관되게 보고

해왔다(Conner et al., 2009; Swogger et al., 2011).

또한 충동성과 공격성이 자살 충동에 대한

충동적 반응을 증가시켜 자살 행동의 위험을

높인다고 제안했다(Mann, 2003). 그러나 공격

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직접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최근 들어 이

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

해는 모두 어린시절의 트라우마, 충동성,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공통된 심리적 위험

요소를 공유한다(O’Donnell et al., 2015). 이는

모두 세로토닌 기능 저하(Barbui et al., 2009;

Kuepper et al., 2010),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

의 기능 이상(Kothadia et al., 2022), 내인성 오

피오이드 시스템(endogenous opioid system)의 조

절 장애(Störkel et al., 2021)와 같은 신경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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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으며, 두 변인이 동일

한 병태생리학적 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인지-정서 이중경로 모델에 의하면 이

러한 생물학적․환경적 취약성뿐 아니라 인지

적 처리 오류, 정서 조절 실패, 사회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Shafti et al., 2021). 이 모델에 의하면 공

격성과 비자살적 자해는 모두 유전적 소인과

어린시절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공통된 취약

성을 공유하며(O’Donnell et al., 2015), 정서적

고통 해소나 통제감 회복과 같은 사회적 동기

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다(Nock &

Prinstein, 2004). 그러나 개개인의 인지 정서 기

제에 따라 타인을 향한 공격성 또는 자신을

향한 자해행동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즉,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는 동일한 생물학

적․심리적 기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소인 모델

에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

질 수 있으며, 공격성이 자해행동의 주요 취

약성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Mann et al.,

1999). Mann 등(1999)에 의하면, 이러한 취약성

을 가진 개인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더

라도 자해 충동을 더 쉽게 경험하며, 이는 자

살시도로 이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실제

로, 청소년 표본에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Brunner et

al., 2007; Tang et al., 2013). 임상 표본에서도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Wolff et al.,

2014). 또한, 높은 공격성을 가진 개인들이

내적 고통을 자해를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었으며(Bresin & Gordon,

2013),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Zhang & Zhang, 2023).

이렇듯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격성이 높

은 사람들 모두가 비자살적 자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비자살적 자해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Hawton et al., 2012;

Nock et al., 2006),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

구들에 따르면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과 부정적 인지가 높거나 가족의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 특히 비자살적 자해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lff et al., 2014; Zhang &

Zhang, 2023). 이러한 결과들은 공격성과 관련

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조

기에 식별하고 증상경감을 위한 개입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자

살적 자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위험 요

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Kothadia et al.,

2022; Wang et al., 2022), 특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주요한 설명 변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김현지, 양유정, 2024). 반면, 비자살적

자해의 중단이나 회복과 관련된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김현

지, 양유정, 2024; McEvoy et al., 2023), 이는 비

자살적 자해에 대한 일차 예방적 접근의 한계

로 이어지고 있다(Bürger et al., 2023).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의 발생 기

제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호요인은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

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정신 건강, 심리적

안녕, 행복감의 근원으로 삶의 의미를 강조

해 왔다(Ho et al., 2010; Kleftaras & P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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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teger et al., 2006; Sun et al., 2022). 삶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목적과 가치

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Steger et al., 2006),

이는 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

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leiman

& Beaver, 2013; Zhang et al., 2015). 삶의 의미

를 높게 경험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극단적

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Krause, 2004).

또한, 삶의 의미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외로

움을 감소시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

여하며(Brown et al., 2023; Du et al., 2017), 미

래지향적인 태도와 희망, 자기조절력을 향상

시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돕는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Miao et

al., 2021; Schnell & Krampe, 2020). 이러한 심리

적 자원들은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

다. 반면, 삶의 의미가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저항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을 보일 위험이 크며(Frankl, 1992), 우울, 불안,

약물 남용,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정신병리

의 위험이 커진다(원두리 등, 2005). 연구에 따

르면, 경계성 성격장애 집단에서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Marco et al., 2015), 임상 표본에서도 삶

의 의미가 충동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비자살적 자해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Conner et al., 2022). 또한,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

미가 비자살적 자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ess et al., 2015). 즉, 삶의

의미는 단순히 정서적 안녕을 넘어, 위기 상

황에서 파괴적 행동을 억제하고 보다 적응적

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

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비자

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효

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삶의 의미가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

해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해도, 이러한 조

절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요인

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들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의 부족(Baumeister

& Vohs, 2007), 사회적 지지의 부족(Cohen &

Wills, 1985)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인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으며, 수치심 또한 보호요인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으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포함하는

정서이다(Goss et al., 1994; Lewis, 1971; Tangney

& Dearing, 2003). 이는 개인의 자아 개념에 심

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Tangney & Dearing, 2003). 또한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진단 범

주를 초월하여 여러 정신 장애에 영향을 미치

고 취약성을 증가시킨다(Gilbert & Irons, 2005;

Zuroff et al., 2005).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기 내면의 따

뜻함을 느끼거나,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데 상

대적인 어려움이 있으며(Gilbert, 2000; Gilbert

et al., 2004; Linehan, 1993; Neff, 2003; Whelton

& Greenberg, 2005), 이를 생성하더라도,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심리적 안정 상태

(자비중심치료에서 ‘진정 체계’라 부르는 상태)

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적인 정서

적 안정을 느끼기 힘들다(Gilbert, 2000;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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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렇듯 수치심은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

을 활용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보호요인의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가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조절하더라

도, 그 효과는 개인의 수치심 수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

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

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조절효과

가 수치심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를 통해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나아가 보호요인이 실제

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개인 특성을 고려한 비자살적

자해의 개입 및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일평생 비자살적 자해

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

상 성인들로, 전국에서 모집되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패널 데이터 회사를 통해 모집되었으

며, 연구 참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 300

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모든 참가자

들에게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

었으며, 참가자는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패널 데이터 회사의 온라인 설문 웹페이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는 참여를 중지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 즉각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이 사전에 고지

되었으며, 설문을 완성하여 제출한 즉시 소정

의 참가비가 제공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

측값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미 제외되었

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4.76세(SD =

11.02), 연령 범위는 19세에서 67세 사이였고,

전체 300명 중 여성이 191명(63.7%), 남성이

109명(36.3%)이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일평생

평균 자해 빈도는 13.09회(SD = 10.66)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저자들의 소속기관 생명

윤리위원회(IRB)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No.

7002016-A-2024-164)

측정도구

한국판 자해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loyd

등(1997)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로 권혁진과 권

석만(2017)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되었다. A와

H의 항 중 기타에 해당하는 두 문항을 제외

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 및 빈도, 자해행동과 관련된 요

인,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이유 및 목적 등에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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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탐색을 할 수 있다. Lloyd 등(1997)의 연

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5–.66

였으며, 권혁진과 권석만(2017)의 연구에서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변인

의 측정을 위해 ‘자해의 방법 및 빈도’를 묻는

문항 중 ‘기타’를 제외한 총 11개의 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사용된 문항에서의 내적 일치도

는 .80이었다.

한국판 Buss-Perry 공격성 질문지(Korean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K-BPAQ])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도구로 국내에

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되었다. 영문판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

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측정하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나, 국내판은 27개의 문항만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되도록 하였다. Buss와 Perry(1992)의 연구

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가 .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질문지(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 질문지는 Steger 등(2004)이 개발

한 도구로, 국내에서는 원두리 등(2005)이 번

안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다.

MLQ는 의미추구, 의미발견이라는 두 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추구 점수

가 높을수록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의미발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서 의

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추구 5문항과 의미발견 5문항

의 총 10문항으로, 응답은 ‘1점(매우 아니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한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총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

났다.

한국판 상태 수치심 척도(Korea Version of

State Shame Scale [K-SSS])

K-SSS는 Marschall 등(1994)이 개발한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SSGS])를 국내에서 유정미(2018)가 수치

심 하위 요인만을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의 정도를 간

결하게 평가할 수 있다(Cavalera et al., 2017).

상태 수치심은 다른 수치심 척도들과 중간

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면서도(신재은

등, 2015; 최현수, 신희천, 2016; Luoma, et al.,

2018; Tilghman-Osborne et al., 2008), 현재 정

서 상태와의 관련성을 더 명확하게 반영한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되었다(Cavalera et al., 2022). 유정미(2018)의

연구에서 총 5문항의 K-SSS는 SSGS의 수치심

요인과 동일한 단일 요인 모형(상태 수치심)

임이 확인되었으며, 원판 SSGS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9, 유정미(2018)의 연구에서

는 .8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

치도는 .91이었다.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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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

첨도를 비롯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

을 산출하였다. 또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공격

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에 대한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3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에는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에서

의 신뢰구간은 95%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Hayes & Preacher, 2013). 또한 분석

에 사용되는 변인들은 가설검정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평균중

심화 하였으며, 삼원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

의성 영역은 존슨-네이만(Johnson-Neyman) 방법

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정

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

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이 3.0을 넘지

않고 첨도 절댓값이 10.0을 넘지 않아, 정규

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5).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한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

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비자살적 자해는 공격성(r = .42, p <

.01), 수치심(r = .37, p < .01)과는 정적 상관

을, 삶의 의미(r = -.24, p < .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는 공격성(r = -.18,

변인 1 2 3 4

1. 공격성 —

2. 삶의 의미 -.18** —

3. 수치심 .51** -.38** —

4. 비자살적 자해 .42** -.24** .37** —

M(SD) 60.09(18.39) 43.30(11.38) 10.60(5.21) 13.09(10.66)

왜도 .94(.14) -.35 .68 1.20

첨도 .60(.28) .66 -.56 .92

VIF 1.17 1.35 1.53 —

주. VIF는 측정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를 의미한다.

*p < .05, **p <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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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수치심(r = -.38, p < .01)과 모두 부

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과 수치심(r = .51,

p < .01)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

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수치심

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3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표 2에 제시되었으며,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의 삼원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여(β =

.09, p < .05),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수치심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삼원 상호작용

의 해석은 X ￫ Y의 계수, 2원 상호항의 계수,

3원 상호항의 계수의 부호에 따라 8개 유형의

해석이 가능한데,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

절된 조절효과는 B유형으로 나타났다(Hayes,

2022). B유형은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

도 증가(+)하는 데 제1조절변수가 증가하면

이러한 증가폭이 완화되는 완충효과(-)가 나타

나며 제2조절변수가 증가하면 완충효과가 감

소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해석해 보

면, 공격성은 비자살적 자해를 증가시키며, 삶

의 의미는 그 효과를 완화시키고 그 삶의 의

미의 완화 효과는 수치심이 높아질 경우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치심 수

준을 낮은 집단(-1 SD), 중간 집단(평균), 높은

집단(+1 SD)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의미의 완화 효과는 수치심 수준이 낮은 집단

에서는 유의했으나(β = -.18, p < .05),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09, p = .15, ns; β = -.00, p = .98, ns). 즉,

수치심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삶의 의미의 수

준에 따라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가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인: 비자살적 자해

B β SE t
95% CI

LLCI ULCI

공격성 .21 .36 .04 5.58*** .13 .28

삶의 의미 -.17 -.18 .06 -2.93** -.28 -.05

수치심 .31 .15 .14 2.31* .05 .58

공격성 x 삶의 의미 -.01 -.09 .00 -1.44 -.01 .00

공격성 x 수치심 .00 .03 .01 .46 -.01 .02

삶의 의미 x 수치심 .00 .02 .01 .03 -.02 .02

공격성 x 삶의 의미 x 수치심 .00 .09 .00 2.48* .00 .00

R² = .238, F (7, 292) = 13.040

*p < .05, **p < .01, ***p < .001.

표 2. 조건부 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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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던 낮은

수치심 수준을 기준으로, 삶의 의미가 낮은

집단(-1 SD), 중간 집단(평균), 높은 집단(+1

SD)으로 구분하여 공격성과 삶의 의미의 상

호작용효과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집단

조절변인
B β SE

95% CI

삶의 의미 수치심 LLCI ULCI

-11.38(-1 SD) -5.21 .30 .52 .08 .15 .45

0.00(M) -5.21 .19 .33 .05 .09 .29

11.38(+1 SD) -5.21 .09 .15 .06 -.04 .21

주.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상한값.

표 4. 낮은 수치심 수준에서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수치심 B β F df
1

df
2 P

-5.21(-1 SD) -.01 -.18 4.76 1 292 .03

0.00(M) -.01 -.09 2.08 1 292 .15

5.21(+1 SD) -.00 -.00 .00 1 292 .98

표 3. 수치심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그림 2.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의 상호작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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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52, p < .001), 중간 집단(β = .33, p <

.001)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높은 집

단(β = .15, ns)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삶

의 의미 수준에 따른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의 기울기를 산출하였으며, 수치심 수준에 따

라 3개의 그래프가 도출되었다. 이는 그림 2

에 제시되었다. 또한 Johnson-Neyman 방법을

통해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어느 지점

에서부터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치심이 7.51(평균중심화 점수

= -3.10)보다 낮은 경우에만 삶의 의미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조절

효과가 유의한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38.33%

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자살적 자

해 분산의 1.6%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nonsuicidal self-Injury [NSSI]) 간의 관계에서 삶

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정적 관계는 삶의 의미가 낮을 때 더욱 강하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보호 효과는 수치심이

낮을 때 유의하였다. 반면, 수치심 수준이 평

균 이상일 경우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살적 자해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에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개인이 자해행동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Mann et al., 1999), 청소년(Brunner et al., 2007;

Tang et al., 2013), 임상 집단(Wolff et al., 2014),

청년(Zhang & Zhang, 2023) 표본에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성인 표

본에서도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

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공격성은 충동 통제의 어려움, 정서 조절 문

제,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매개

로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경로는 문화적․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압

력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Kim &

Kim, 2025), 청소년기의 학대 경험, 부모의 정

서 상태와 같은 가족 환경이 공격성, 비자살

적 자해 증상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Zhang & Zhang, 2023). 이러한 맥락에

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함

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

서 삶의 의미의 보호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낮을 경우 공격

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

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낮은 개인이 스트

레스 상황에서 보다 충동적이고 자해적인 방

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

성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Frankl, 1992), 삶의 의미가 낮은 사람이 극단

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 역

시 지지한다(Krause, 200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의미 탐색 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재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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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충동성을 억제하며 대안적인

대처 전략을 형성할 수 있다(Conner et al.,

2022).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사용

하는데, 이때 삶의 의미 결여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Marco et al., 2015). 인지-정서 이중경

로 모델에서는 삶의 의미가 정서 조절 경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공동 발생

(dual-harm)을 예방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Shafti et al.,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의

미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삶의 의미가 비자살적 자해의 보

호요인으로 작용했던 기존 연구들과 일맥상통

하며(Kress et al., 2015; Marco et al., 2015), 이

러한 보호 효과가 다양한 집단과 맥락에서 적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가

수치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조절효

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

다. 기존 연구들은 삶의 의미와 같은 보호요

인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자기 조

절 능력,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개인차

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Baumeister & Vohs, 2007; Cohen & Wills, 1985),

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를 결정짓는

추가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수치심에 주목하였

다. 연구 결과,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는 낮은

수치심을 가진 개인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수치심이 낮

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특

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수치심

이 낮은 개인은 삶의 의미를 자원으로 활용하

여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지는 경로

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이 평균 이

상인 경우 이러한 보호 효과가 사라졌으며,

이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이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Gilbert et al., 2004; Neff,

2003)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치심이

높은 경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삶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Gilbert, 2000;

Tangney & Dearing, 2003). 즉,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

수하며(Tangney & Dearing, 2003) 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대처 전

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나(Krause, 2004; Marco et al.,

2015), 이러한 보호 효과가 보편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수치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명한 결과이다. 즉, 삶의 의

미가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보

호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수치심과 같은 개

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로 설계되어 변수 간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

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520 -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빈도를 결과 변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자해의

심각도를 별도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

존 연구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와 심

각도가 심리적 기제 및 위험 요인과 상이한

관련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Whitlock et al.,

2008), 후속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의 심각

도 수준을 고려한 분석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경

험이 있는 지역사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넒은 연령대를 포함하여 일반 성인

의 비자살적 자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비임상적 자

해 집단으로, 전체 참가자 중 평생 단 한 번

의 자해삽화를 보고한 사람 또한 일부 포함하

고 있었던 점은(18명, 전체의 6%), 본 연구 결

과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자해행동과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는 임상적 수준의 자해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임상군과 비임상군에서의 비자

살적 자해의 발생기제에서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Glenn & Klonsky, 2010), 후속 연구에서는

DSM-5-T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상에

서의 진단 준거 따라 지난 1년간 5일 이상의

자해삽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임상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

구에서는 수치심을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보호효과를 조절하

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는 수치심이 삶의 의미 개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장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수치심 자체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나 공

격성과의 상호작용은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아

쉬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비자

살적 자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으며(Vanderhei et al., 2014), 수치심

이 정서조절 곤란(이현웅, 최아론, 2025), 자기

비판(Xavier et al., 2016), 분노반추(안혜정, 박기

환, 2024) 등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수치심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가 비자살적 자해 예방 및 개

입 전략 수립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

다. 첫째,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공격

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의미 중심

치료, 수용 전념 치료 등의 개입이 삶의 의미

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teger et al., 2006; Vos, 2018). 따라서 공

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위험이 높은 개인을 대

상으로 이러한 개입을 적용하는 것이 자해 예

방 및 지속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

니므로, 수치심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

의 의미의 보호 효과는 수치심이 낮은 개인에

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이 낮

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증진하는 개입이 특

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치

심이 높은 개인에게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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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개입에 앞서 자기자

비 훈련이나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여 부정적

인 자기개념에 개입하여 수치심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Gilbert & Procter, 2006;

Neff, 2003). 이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기

비판적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어, 삶의 의미

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

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치심 수준을 사전에 평가한 후, 그

에 따라 개입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

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

과 그 한계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비

자살적 자해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심리사

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정적인 심리

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개입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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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NSSI); however,

research on the specific factors influencing this relationship is limite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meaning in life and shame moderate the link between aggression and NSSI. A total of 300 adults with a

history of NSSI (36.3% male, 63.7% female; age range: 19-67 years, M = 34.76, SD = 11.02)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3).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among aggression, meaning in life, and shame in predicting NSSI (β =

0.09, p = .014).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NSSI was stronger at lower levels of

meaning in life. Moreover, the buffer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was significant only when shame was low

(β = -0.18, p = .03).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ning in life may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NSSI in individuals with low shame,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rventions that enhance meaning in life for

this group. This study contributes to target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N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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